
명사화에 참여하는 논항의 시간적 속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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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독일어에서 명사구에 논항이 등장하는 경우로는 주로 후철 - er, -ling 등과 

-ung, -en, - ø 등에 의한 명사화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문장에 대웅되는 의 
미구조를 갖는다， 논항의 경우 명사구 상에서 기저동사의 통사적 보족어 기능을 

하는 예를 들어 der Besteiger des Bergs, BesteigunglBesteigen des Bel용S의 des 

Bergs와， 양화사나 관사에 의해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시간과 상황에 따라 

지칭하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즉 총칭적 (generisch) 의미만을 갖는 한정어로서 

의 예를 들어 Bergbesteiger, Bergbesteigung에서 볼 수 있는 Berg 퉁이 있다 

-er-명사화의 경우 후철 er의 기능은 기저동사의 행위자 의미역을 갖는 논항으 

로서 시간과 상황에 따라 그 값이 정해지는 일종의 변항으로 볼 수 있으며 

-ung/-en-명사화에 있어서의 이들 후철의 기능은 사건을 지칭하는 동사의 의 

미를 추상적인 상태， 진행， 행위 혹은 행위의 결과 또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 

하는 명사의 의미로 전환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명사구가 문 

장의 축약으로 간주될 정도로 문장의 정보가 담겨있는 ung-명사화에 국한해 

서 이 명사화에 참여하는 논항이 시간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변화가 명사화의 문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연구하려고 한다 

2. 사태 변화를 지칭하는 기저동사 

2.1 동사의미의 기본적인 분류 

독일어 동사들로부터 명사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동사를 그 어휘적 

인 의미의 특성에 따라 상태 (Zustand) 진행 (Prozess) 및 변화(Transition) 등으 

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이러한 분류의 타당성을 논 

l 동사의 의미를 상태， 동작/진행 및 (사태변화의) 사건으로 구분하는 것은 Pustejovsky 
(1 991a)와 K1ein(1 994)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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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 수 송 

의하여 보자 

0) a. Das Buch lag auf dem Tisch. 

b. Hans tanzte 

c. Der Mann erblindete 

Oa)의 liegen은 상태를 지칭하는 동사로서 auf dem Tisch라는 위치적으로 

한정된 장소에 어떤 책이라는 대상이 놓여있는 사건을 가리키고 과거의 어떤 

시간구간 t에서 이 사건이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을 의미한다. (2)의 

tanzen은 동작을 지칭하는 통사로서 과거의 어떤 시간구간 t에서 Hans라는 행 

위자의 동질 (homogen)의 동작이 이 시간구간의 매 하위시간구간 t에서 되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3)의 erblinden은 과거의 어떤 시간구간에 der Mann이라 

는 대상이 눈이 멀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별게 되었다는 사태변화를 가리킨다. 

이 세가지 동사들은 Pustejovsky의 분류에 따라 liegen을 상태동사， tanzen을 

동작동사 그리고 erblinden을 사태의 변화를 지칭하는 동사라고 칭하려 한다. 

상태동사와 동작동사의 의미는 이들이 지칭하는 언어외적 사태와 크게 어긋나 

지 않고 의미론 연구에 큰 문제를 제시하지 않지만 사태의 변화를 지칭하는 동 

사의 의미는 언어외적인 사태변화 그 자체만큼 다양하고 언어학적으로 홍미있 

는 현상들을 제시한다 독일어에서 사태변화는 주로 전철동사에 의해 지칭된다 

는 사실이 신수송 0999, 20ooa )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이 논 

문에서는 전철동사들의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이들이 취하는 논항의 구조가 시 

간축 상에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를 연구하려고 한다. 

2.2. 전철자동사의 시간성 

영사화 기술을 위해 기저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하여 그 어휘항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기저동사가 전철자동사인 것들 중에 erglimmen, 

vergletschem, erlahmen을 대표적으로 택하여 그 어휘항목을 기술한 것이다.2 

(1) erglimmen 

(i) 음성적 정보 

(i i) 범주적 정보’ “ 

(iii ) 어휘내용‘ 

-glimmen(x, tl) & glimmen(x, tn ) 

2 여기서 제시된 어휘항꼭의 사전적인 기술방법은 Klein{l999l에서 논의된 erblühen, 
erfrischen, schenken 둥 어 휘 항목을 기 술한 일 반흔올 따른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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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ergletschern 

(i) 음성적 정보. 

(ii) 범주적 정보 

(jji) 어휘내용· 

-Gletscher(x, t1) & Gletscher(x, tn) 

(3) erlahmen 

(i) 음성적 정보 

(ii) 범주적 정보 

(iii) 어휘내용: 

-Iahm(x, t1) & lahm(x, tn) 

이때 1, n은 정수를 나타내고 l<i<n의 조건을 갖는다. 

3 

이제 차례로 이들 전철동사들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시간성과 관련하여 논 

의하여 보자. 먼저 erglimmen의 어휘항목의 내용 중 음성적 정보나 범주적 정보 

를 생략하고 어휘내용만을 고찰해 보면， erglimmen에 의해 지칭되는 사건은 시간 

구간 t를 점유하고 이 t는 초기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l , 결과상태 

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n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위치한 하위시간구간 ti로 

구성된다. 문제는 ti 에서 논항이 어떠한 속성을 갖는가 하는데 있다. 신수송 

(1앉웠 : 349ff)에서 이 시간구간은 통사적으로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시간구간 ti가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시간구간을 

확정 짓는 지속성 시간부사나 시간연장부사와 전혀 결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4) a. Das erste Tageslicht erglomm. 

b. Das erste Tageslicht erglomm 'eine Stunde lang. 

c. Das erste Tageslicht erglomm (')in einer Stunde. 

(4b)가 비문법적인 이유로 보아 erglimmen에 의해 기술되는 사태가 일정한 

시간구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이유로 이 사태는 시간연 

장부사 in einer Stunde라는 시간연장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만일 <das 

erste T ageslicht erglimm->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가 한시간 후에 발생한 경우 

라연 문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직관과는 대립되게 언어가 세 

상 사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이제 erglimmen이 지칭하는 변화의 사건을 

시간축 상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3 

3 전철동사가 사태변화를 지칭할 경우 이 사태변화가 점유하는 시간구간은 지속성 시 
간부사에 의해 확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축 상에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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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tl …… ... … .......... .. . ti ........ … .. ............ …. tn 

-9' 1 9' i 

9' = glimrnen(x) 
9' n 

도표 (5)에서 erglimm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는 시간구간 t를 점유하고 

이 t는 초기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J 결과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 

위시간구간 μ，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위치한 사태변화가 전개되는 하위 시간구간 

ti로 구성된다. 그리고 .. ’ ‘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의 직관에 따라 요구되는 

추상적인 시간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부분은 통사적으로 시간부사에 의해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변화과정에 있는 사태 φl가 초기상태의 사태 9' 1과 

같은 지 아니면 결과상태의 사태 ψn 와 같은 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우리의 

직관에 따르연 햇빛이 빛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로 glimmen(x)이라는 상황 

이 형성되므로 ψ l가 9' n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우 

리 는 erglimmen의 의 미 를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6) erglimmen' : ferglimmen(tl) + fergl immen(t2) + + 

ferglimmen (tn-l) + ferglimmen(tn) 

즉 erglimmen의 의미는 시간구간 t에서의 사태변화를 나타내고 이는 각각의 

하위시간에서 erglimmen이 갖는 함수의 값을 더한 것과 같다. 이제 C에서 

erglimmen의 함수 값은 erglimm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의 과정 9' i를 ψn 

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하위시간구간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7) 

ferglimmen(tl) -glimmen(x) 

f erglimmen(ti ) = glimmen(x) 

ferglimmen(tn-l) = glimmen(x) 

f erglimmen (tn) = glimmen(x) 

즉 초기상태 tl에서부터 시작해서 ti에 이르기까지 erglimmen의 함수 값은 대상 

x가 glimmen하는 속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L에서부터 tn에 이르기까지 

의 erglimmen의 항수 값은 대상 x가 glimmen하는 속성을 갖는 것으로 기술된 

주장은 이미 신수송0999 : 353m에서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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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태변화는 결과상태의 glimmen(x)이 지칭하는 사태가 초기상태의 

사태에서 ti를 제외하고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전형적인 사태 

변화의 결과라고 할만한 하나의 결과상태를 얻는 것이 아니라 x가 glimmen한 

다고 하는 동일한 진리치를 갖는 다수의 결과상태를 얻게된다 그리고 이러한 

erglimmen의 의미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다. 

erglimmen에 관한 이 러 한 의 미 기 술은 자동사를 어 간으로 하는 예 를 들어 

erbeben, erglühen, erschallen 등과 같은 er-전철동사， aufb미Ilen， aufjauchzen, 

aufkreischen 등과 같은 auf-전철동사， anbrennen, anf;때ren， anlaufen 등과 같 

은 an 전철동사 losarbeiten, loslachen, lossingen'등과 같은 los-전철동사 등에 

해당된다. 

이제 이러한 전철동사들로부터 조어어미 -ung 에 의한 명사화를 유도할 경 

우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비문법적인 'Erglimmung, 'Erbebung, 'Ergl피1Ung， 

'Erschallung과 'Aufbrüllung, 'Aufjauchzung, 'Aufkreischung과 , Anbrennung, 

'Anfahrung, 'Anlaufung 및 'Losarbeitung, 'Loslachung, 'Lossingung 퉁등 

-ung-조어가 유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4 

다음으로 어간이 명사인 경우 vergletschem의 어휘내용을 시간성과 관련하 

여 기술하기 위해 다음 예문을 보자 

(8) a. Der Berg vergletscherte langsam 

b. Der Berg vergletscherte *zwanzigtausend Jahre lang 

c. Der Berg vergletscherte (')in zwanzigtausend Jahren 

(8b)가 비문법적인 이유로 보아 vergletschem에 의해 기술되는 사태도 우리 

의 직관에 따를 것 같으면 기나긴 시간구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erglimmen의 

경 우와 같이 zweitausend ]ahre lang이 지 칭 하는 일 정 한 시 간구간을 허 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태는 시간연장 부사 in zweitausend Jahren 

에 의해 지칭되는 특정한 시간연장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만일 <der Berg 

vergletscher->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가 2만년 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문법적이 

다 여기서도 우리는 vergletschem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의 시간구간은 다 

만 직관적으로 파악될 뿐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제 

vergletschem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시간 축 상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4 동사로부터 -ung-조어룰 유도하기 위한 풍사의미론상의 제약은 신수송(2000a) , 
‘Some Oerivational Conditions on the Gemnan -ung-nominals’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있 
다 



6 소
 
。·

수
 

l 시
ι
 

(9) 

- - tJ ............ …........... ti ......... …·… .... ‘ ... tn 

-ψψl 

rp = Gletscher(x) 

rpn 

vergletschem이 지칭하는 변화 과정도 비록 우리의 직관에 따르연 매우 긴 시 

간을 요구하겠만 이 시간은 다만 직관적으로 파악될 뿐 시간 축 상에서 통사적 

으로 특정한 시간구간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변화과정은 시간구간 t를 점유하 

고 이 t는 초기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J 결과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간구간 tn,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위치한 사태변화가 전개되는 하위 시간구 

간 ti로 구성된다. 그리고 ........ 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의 직관에 따라 요구되 

는 추상적인 시간구간을 나타내는 것은 erglimrnen의 경우에서와 같다. 이 부분 

은 동사적으로 시간부사에 의해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변화과정에 있는 사 

태 ￠가 초기상태의 사태 rpJ과 같은 지 아니연 결과상태의 사태 ψn와 같은 

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vergletschem이 지칭하는 결과상태는 변화에 참여하 

는 논항이 이 동사의 어간 Gletscher가 지칭하는 속성을 얻는 경우로서 이는 

분명히 Gletscher가 아닌 이전 상태와 구분된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과정이 시 

간 축 상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L에서의 사태는 초기상태와 동일한 -rp 와 

같은 것을 추론하게 된다 이제 vergletschem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합수로 기 

술하여 보자‘ 

(1이 uergletschem ' : fuergletschern(tl) + fuergletschern(t2) + + 

fuergletschem(tn-I) + fuergletschern(tn) 

vergletschem의 의미는 erglimmen의 의미기술과 같이 시간구간 t에서의 사태 

변화를 나타내고 이는 각각의 하위시간에서 vergletschem이 갖는 함수의 값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각각의 하위시간구간을 논항으로 하는 함수 값은 

vergletschem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의 과정 rpi를 ψl으로 가정하였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1) fuergletschem(tJ) -Gletscher(x) 

fuergletschern(t2) -Gletscher{x) 

fvergletschem( tn-J) = -Gletscher(x) 

fverg/etschern(tn) = Gletscher(x) 

(11)에서 Gletscher(x)에 의해 지칭되는 결과상태의 이전상태는 t2에서부터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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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의 Gletscher의 함수 값이 대상 X가 Gletscher의 속성을 갖지 못 

하는 상태로 기술된다. 즉 결과상태를 제외하고 우리는 tl에서부터 tn - l에 이르 

기까지의 vergletschem의 함수 값이 대상 x가 Gletscher의 속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변화는 결과상태의 Gletscher(x)가 지칭하는 사태를 

제외하고 초기상태와 변화과정에 있는 vergletschem의 의미기술인 함수 값이 

모두 -Gletscher(x)로서 표현된다 따라서 결과상태와 그 이전상태는 대상 논항 

이 Gletscher의 속성을 갖고 있는가 혹은 갖고 있지 않는가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형적인 사태변화의 결과라고 할만한 하나의 결과상태 

를 얻게 되고 X가 Gletscher의 속성을 갖는 것과 아직 갖지 못하는 것 사이에 

구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vergletschem의 의미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다 

이러한 기술은 명사를 어간으로 하는 예를 들어 verdampfen, vereisen, 

verkohlen 등과 같은 ver-진철동사， abblättem, abbräckeln, abfasem 둥과 같은 

ab-전철동사， aufsplittem, aufgliedem, aufteilen 둥과 같은 auf-전철동사， 

zerbröckeln, zerfasem, zerfetzen 등과 같은 zer-전철동사등과 같은 대부분의 

전철동사들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조어어미 -ung-에 의한 

명사화는 예외 없이 모두 문법적인 Verdampfung, Vereisung , Verkohlung과 

Ablätterung, Abbröckelung, Abfaserung과 Aufsplitterung, Aufgliederung, 

Aufteilung 및 Zerbröckelung, -Zerfaserung, -Zerfetzung 퉁퉁 -ung 조어 인 것 

을 알 수 있다. 

끝으로 erlahmen의 어휘내용을 시간성과 관련하여 기술하여 보자. 

(12) a. Der Arm erlahmte. 

b. Der Arm erlahmte 'eine Woche lang. 

c. Der Arm erlahmte (*)in einer Woche. 

erlahmen에 의해 기술되는 사태도 (l 2b)가 비문법적인 이유로 보아 erglimmen, 

vergletschem과 같이 eine Wochen lang과 같은 일정한 시간구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부사 in zwei Wochen과의 결합이 비문법적인 경우 

로 erlahm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가 역시 특정한 시간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der Arm erlahm->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가 1 

주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태변화의 시간구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 

문에 문법적이다. erglimmen, vergletschem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의 시간 

구간과 같이 erlahm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도 다만 직관적으로 파악될 

뿐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erlahmen에 의해 지칭하는 사태변화 

를 시간 축 상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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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tl ’‘ .• . . ••• . … ... .... . ti ..... … ..... .. ..... … tn 

-ψ- '7' i 

ψ= 1삶lm(x) 

ψn 

erl외lmen이 지칭하는 변화과정이 다만 직관적으로 파악되고 따라서 시간 축 

상에서 특정한 시간구간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상적 시간구간에서의 사 

태는 다시금 초기상태와 같거나 결과상태와 같을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앞서본 

erglimmen, vergletschem의 경우에서와 같다. erlahmen이 지칭하는 결과상태는 

변화에 참여하는 논항이 이 동사의 형용사 어간 lahm이 지칭하는 속성을 얻는 

경우로서 이는 Gletscher의 경우와 같이 lahm이 아닌 이전 상태와 구분된다 

따라서 ti에서의 사태는 초기상태와 동일한 -'7'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금 erlahmen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 4) erlahmen ' : = f erlahmen(tj) + ferlahmen(t2) + + 

ferlahmen(tn-l) + ferlahmen(tn ) 

각각의 하위 시 간구간에 서 의 erlahmen의 의 미 는 vergletschem의 의 미 기 술에 

서 본 바와 같이 시간구간 t에서의 사태변화를 나타내고 이는 각각의 하위시간 

에서 erIa미끼en이 갖는 합수의 값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각각의 하위시 

간구간을 논항으로하는 함수 값은 정확히 erlahm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 

의 과정 '7' i를 φI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다. 

(15) 
ferlahmen(tl) = -1삶lm(x) 
f erlahmen(tz) = - 1외lm(x ) 

ferlahJηen ( tn-l) = - Iahm(x) 

ferlahmen(tn ) = l a비n(x) 

vergletschem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15)에서 lahm(x)에 의해 지칭되는 

결과상태의 이전상태는 초기상태의 함수 값이 대상 x가 l때m의 속성을 갖지 

못한 것처럼 tz에서부터 tn에 이르기까지 의 erlahmen의 합수 값도 대상 x가 

lahm의 속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erlahmen의 의미기술은 

형용사를 어간으로 하는 예를 들이 veram1en, verblassen, verbleichen 등과 같 

은 ver-전철동사， abflachen, abkühlen, abmatten 등과 같은 ab-전철동사， 

ausgären, ausreifen, ausσocknen 동과 같은 aus 전철동사， erblinden, erstar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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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starken 등과 같은 er-전철동사 등과 같은 대부분의 전철동사들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조어어미 -ung-에 의한 명사화는 예외 없이 모두 

문 법 적 인 Veraπnung ， Verblassung, Verbleichung과 Abflachung, Abkühlung, 

Abmattung과 Ausg하ung， Ausreif띠19， Austrockn띠19및 Erblindung, Ermüdung, 

Erstarkung 동등 -ung-조어인 것을 알 수 있다， 

2.3 전절타동사의 시간성 

자동사와는 달리 타동사의 경우 사태변화에 참여하는 논항은 사태의 원인 제 

공자로서의 행위자(Agens)와 이 행위자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Gegenstand)을 

논항으로 취한다 이제 전철타동사 erarbeiten의 어휘항목을 기술하여보자 

(6) erarbeiten 

(i) 음성적 정보 

(ii) 범주적 정보 

(iii) 어휘내용: 

a. ACTIV(x, tl) & -erarbeitet(y, ti) & erarbeitet(y, tn) 

b. i, n은 정수이고 l :S: i <n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전철타동사 erarbeiten의 음성적 정보나 범주적 정보를 생략하고 어휘내용만 

을 고찰해 보연 erarbeiten에 의해 지칭되는 사건은 시간구간 t를 점유하고 이 

t는 초기상태의 사태을 위한 하위시간구간 tl , 결과상태의 사태를 위한 하위시 
간구간 tn,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위치한 사태변화가 전개되는 하위 시간구간 L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의 시간구간에서 행위자 논항과 대상논항과의 관계를 보면 

tl에서는 행위자 x가 활동을 시작하고 ti에서는 그 활동의 영향력이 대상 y에게 

로 미치게 되며 tn에서는 대상 y가 변함으로써 사태변화의 결과를 얻게된다， 이 

때 tl 과 ti는 겹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행위자 x의 활동과 그 활동의 영향력이 

y에 미칠 수 있는 것이 동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tn에서 대상 y의 속성이 

erarbeiten의 과거분사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상태수동문과 부가어적인 형용사구 

문에서 행위자와 대상을 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의 과거분사가 바로 사태변화 

의 결과인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다음의 예문들을 가지고 설명 

하여보자， 

(17) a. Die Frau erarbeitet die Studie. 

b. Die Studie ist erarbeitet 

c . die erarbeitete Studie 

상태수동문 (l7b)에서 그리고 부가어적인 형용사구문 (17c)에서 각각 erarbei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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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 die Stuclie가 사태변화의 결과로서 얻게되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앞 절에서 본 전철자동사의 경우와 같이 전철타통사 erarbeiten에서도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초기상태와 결과상태 사이에 위치한 사태변화를 위한 시간구간 

L를 통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다음 예문들을 가지고 설명하여보자 

(18) a. Die Frau erarbeitete c1ie Stuclie schon 'zwei ]ahre lang. 

b. Die Frau erarbeitete c1ie Stuclie schon ('\n zwei ]ahren. 

erarbeiten이 지칭하는 사태는 (18b)가 비문법적인 이유로 보아 zwei ]따lre 

lang과 같은 일정한 시간구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부 

사 in zwei ]ahren과의 결합이 비문법적인 경우로 보아 erarbeiten에 의해 지칭 

되는 사태가 역시 특정한 시간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cIie Frau 

erarbeit- c1ie Stuclie>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가 2년 후에 발생할 것이라면 이 

erarbeit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의 시간구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 

에 문법적이다 이제 erarbeit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시간 축 상에서 기술하 

연 다음과 같다. 

( 9) 

- tl .... ..... … .......... … ti ..... ’‘ . ..... . … ........ tn 
- ψI Ç' j Ç' n 

Ç' = erarbeitet(x) 

변화과정을 나타내는 .. 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만 직관적으로 파악될 뿐 시 

간축 상에서 특정한 시간구간을 점유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구간에서의 사태는 

앞서 본 전철자동사 erglimmen, vergletschem, erlahrnen의 경우처럼 초기상태 
의 사태와 같거 나 결과상태의 사태와 같을 수 밖에 없는 경우이다. erarbeiten 

이 지칭하는 결과상태는 변화에 참여하는 대상 논항이 과거분사 erarbei tet가 

지칭하는 속성을 얻는 경우로서 이는 분명히 대상논항이 erarbeitet되지 않는 

이전 상태와 구분된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과정이 시간 축 상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tj에서의 사태는 verg letschem과 erlahmen에서 본 바와 같이 초기상태 

와 동일한 -φ 와 같은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제 erarbeitet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함수로 기 술하여보자. 

(20) erarbeiten' : f erarbeiten(td + f erarbeiten(t2) + ... + 

ferarbeiten(tn -l) + erarbeiten(tn) 

erarbei ten의 의미는 시간구간 t에서의 사태변화를 나타내고 이는 각각의 하 

위시간에서 vernarben이 갖는 함수의 값을 더한 것과 같다 또한 이 각각의 하 



영사화에 참여하는 논항의 시간적 속성에 관한 연구 11 

위시간구간을 논항으로하는 함수 값은 erarbeiten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의 

과정 ψl를 ψ l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1) ferarbeiten(tl) -erarbeitet(x) 

ferarbeiten(tz) -erarbeitet(x) 

ferarbeiten(tn-l) -erarbeitet(x) 

ferarbeiten(tn) = erarbeitet(x) 

(21)에서 erarbeitet(x)에 의해 지칭되는 결과상태의 이전상태는 tz에서부터 tn 

에 이르기까지의 erarbeiten의 함수 값이 대상 x가 과거분사 erarbeitet로 기술 

되는 속성을 갖지 못하는 상태로 기술된다. 이 처럼 행위자인 논항과 대상인 

논항을 취하는 전철타동사들은 예를 들어 erbauen, erforschen, erlemen 등과 

같은 er-전철동사， verändem, verarbeiten, verbinden 등과 같은 ver-전철동사， 

besteigen, behindem, beliefem 등과 같은 be-전철풍사， zerlegen, zerreiben , 

zerstreuen 등과 같은 zer-전철동사 등 및 entbinden, entfalten, entladen 퉁과 

같은 ent 전철동사 대부분의 비분리전철동사들과 다수의 분리전철동사들에 해 

당된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조어어미 -ung 에 의한 명사화는 다음과 

같이 모두 예외 없이 문법적이다 Erbauung ， Erforschung , Erlemung 등과 같 

은 er-전철동사로부터 유도된 명사， Veränderung, Verarbeitung , Verbindung 

등과 같은 ver-전철동사로부터 유도된 명사， Besteigung, Behin따ung， Belieferung 

등과 같은 be-전철동사로부터 유도된 명사， Zerlegung , Zerreibung, Zerstreuung 

등과 같은 zer-전철동사 및 Entbindung, Entfa1 tung, Entladung 등과 같은 ent­

전철동사들로부터 유도된 명사， 

그러나 기저동사가 행위자 논항과 대상 논항을 취하지 않는 경우 다음 예문 

애서 보는 바와 같이 -ung-조어의 유도가 불가능하다. 

(22) a. Tränen benässen sein Gesicht. 

b. Sein Gesicht ist mit Tränen ben때t 

c. sein mit Tränen ben짧tes Gesicht 

d. 'Benässung seines Gesichts 

(23) a. Autos befahren diese Strecke sehr stark. 

b. Diese Strecke ist sehr stark befahren 

c. diese sehr stark befahrene Strecke 

d. 'Befahrung dieser Stre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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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가 행위자 논항이 아닌 전철동사들은 그밖에도 befallen, beglänzen, 

belieben, beruhen, besagen 둥이 있는데 이들은 대상역의 논항을 주어로 취하 

며， bedωfen의 경우는 수혜자의 의미역(‘Benefactor’)을 논항으호 취하며 befühlen, 

bekennen 따위는 경혐주역(‘Experiencer’)을 논항으로 취한다. 이들로부터 유도 

된 -ung-조어를 보면 표f외Jung， Ì3eglän찌ng， Ì3elie바ng， ‘Beruhung, *Besagung 등 

과 같이 모두 비문법적이며 *Bedürfung과 *Befühlung, *Bekennung등도 역시 비 

문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태변화를 지칭하는 명사화에 있어서 자동사의 경우 

와는 달리 타동사의 경우 행위자의 전제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3. 사태변화에 참여하는 논항의 시간적 속성 

앞 절에서 우리는 전철동사들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구간을 점유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시간구간은 통사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추상적인 시간구간이라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이 추상적인 시간 

구간에서의 사태변화는 어간이 동사인 경우 결과상태의 사태와 같고 어간이 명 

사 혹은 형용사인 경우 초기상태의 사태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렇게 유도된 추론의 타당성을， 변화에 참여하는 논항의 속성을 적 

절히 기술함으로서 입증해 보려고 한다. 먼저 도표 (17)을 보면 초기상태로부터 

일정한 변화를 거쳐 도달하게 되는， 즉 glimmen(x)가 지칭하는 상태를 값으로 

하는 함수는 여러개로 나타나 있다. tl에서 ti에 이르는 시간구간을 제외하고 모 

두 ferglimmen의 값은 glimmen(x)로 주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지칭 

하는 진리치가 모두 같다고 하더라도 매 하위시간구간에서 논항이 모두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초기상태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다가 환하게 빛나 

게 되기까지 ‘빛이 나다’ 라고 하는 사태들은 우리의 직관에 따라 상당한 정도 

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구간 t에서 논항 x가 갖는 속성을 P라 

고 할 때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올 것이다 

(24) glimmen(x, t) 

P1(X, tl) , P1(X, tZ), P1(X, tJ), ... , Pl(X, tn) 

(j) i, i. n은 정수이며， ti , tj ε t 이고 t는 x가 g limmen의 속성을 

갖게 되는 시간이다. 

(i i) P; (x, t;) 수 Pj(X, 디) 이 다 

대상논항인 x가 glimmen하는 시간구간에서 x가 갖는 속성은 각기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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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 예를 들어 광도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 초기상태를 제외하고 명 

제 glimmen(x)의 진리치는 참이 되지만 그러나 변화의 매 하위시간 구간에서 

x의 속성 P는 같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x의 어느 속성 P가 결과 상태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정할 수 없게 한다. erglimmen 유형의 동사 

들로부터 명사화가 비문법적이라면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기준 

은 변화와 변화의 결과가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하나의 하위시간구간이 존재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성을 나타내는 모든 자동사의 경우 시작과 

끝이 열려져 있는 단순한 상태나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 

나 동작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은 시간구획을 확정짓는 지속성 시간부사 

나 시간연장부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알 수 가 없으며 이 점이 바로 지속성 동 

사가 갖는 어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결과상태가 단일하지 않는 경우와 대조되는 경우가 바로 vergletschem 

과 erlahm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이다 이들이 지칭하는 변화의 결과상태는 

Gletscher(x) , lahm(x)로서 다음과 같이 시간축 상에 기숲될 수 있다 

(25) Gletscher(x)/ lahm(x) 

Pt(X, tt), Pt(x, t2) , Pt(x, t3) , . .. , Pt(X, tn) 이 고 

(i) i , j , n은 정수이며， ti , tj ε t 이고 t는 x가 Gletscher 혹은 fa버 

의 속성을 갖게 되는 시간을 말한다. 

(jj) Pi(X, ti) = Pj(X, t) 이 다 

erglimmen의 경우와는 달리 vergletschem, erlahmen 등이 지칭하는 사태변 

화에 참여하는 대상논항 x는 그 이전 상태와는 분명히 다른， 즉 x가 Gletscher 

가 아니고 그리고 fa띠이 아닌 결과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대상논항 x가 

일단 Gletscher 혹은 fa비의 속성을 얻게되면 이러한 속성은 대상논항 자체가 

소멸되거나 다른 속성을 얻게 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 

라서 결과상태가 지속되는 시간구간을 t라고 할 때 이 시간구간의 하위시간구 

간 ti , 디에서 대상논항 x가 갖는 속성 Pi, Pj는 동일하다 6 

5 여기서 우리는 대상 논항 x가 glimrnen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가 glimrnen의 속성 
올 갖는 사태변화가 아니라 사태변화의 이후시간을 문제삼고 있다. x가 이후시간 t에서 
갖게 되는 glimmen의 속성은 항상 동질의 속성 (homogene Eigenschaft )이긴 하되 동작 
이나 진행자체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는 예문 (l b) 의 tanzen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어떤 대상 x가 t라는 시간구간에서 춤을 춘다고 할 때 x는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된 t의 
하위시간에서 동일한 형식을 따르는 춤의 동작을 수행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춤의 형 
식을 따르는 동작자체가 매 하위시간구간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14 송
 

수
 

l 시
ι
 

우리는 erglimrrεn의 결과상태가 g비~n(x)로 기술되고 vergletschem, erIahrnen 

의 결과상태가 Gletscher(x) , Iahrn(x)로 기술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전자가 전형적인 단일한 결과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이전상태와 구분되는 단일한 결과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사태변 

화를 지칭하는 전철동사틀로부터 명사화의 유도가 가능한 경우가 어간이 명사 

와 형용사인 동사들로만 국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명사와 형용사가 

갖는 공통된 시간적인 속성이 상태나 동작의 동작태를 갖는 자동사의 시간적 

속성으로부터 구분되고 이는 영사화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다음으로 앞 절에서 예로 든 타동사 erarbeit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결과 

상태와 대상 논항의 시간성에 관해 논의하여 보자 도표 (26)에서 제시된 것처 

럼， 대상논항 x는 과거분사 erarbeitet에 의해 지칭되는 결과상태를 자신의 시 

간적인 속성으로 취하고 있다. (주석) 그리고 결과상태는 어간을 명사나 형용사 

로 하는 전철자동사와 같이 일정한 시간구간 동안 지속되는 시간성을 갖는다. 

다음의 도표를 보자. 

(26) erarbeitet(x) 

Pt(x, t t), Pt(x, t2) , Pt(X, t3), .. . , Pt(X, tn) 이 고 

(i) i, j , n은 정수이며， ti , tj E t 이고 t는 x가 erarbeitet에 의해 지 

칭되는 결과상태의 속성을 갖는 시간을 말한다. 

(ii) Pi(X, ti) = Pj(X, tj) 이 다 

사태변화에 참여하는 대상논항 X는 그 이전 상태와는 분명히 다른 결과상태， 

즉 x가 erarbeitet의 속성을 갖지 않았다가 erarbeitet의 속성 을 갖는， 결과상태 

에 돌입하게 된다 이제 대상논항 x가 erarbeitet의 속성을 얻게 되면 이러한 

속성은 vergletschem, erIahmen의 경우에서 본바와 같이 대상논항 자체가 소멸 

되거나 다른 속성을 얻게 될 때까지 지속된다 만일 결과상태가 지속되는 시간 

구간을 t라고 한다면 이 시간구간의 하위시간구간 ti. tj에서 대상논항 x가 갖는 

6 앞서 주석 (5)에서 예를 든 자동사 glimmen. tanzen과는 달리 어떤 대상 X가 사태변 
화 이후시간 t에서 Gletscher나 l삶1m의 속성올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속성을 갖는 t의 
어떠한 하위 시간구간에서도 동질이며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팔이 이틀동안 마비되었다고 한다면 이틀이라는 시간구간에서 팔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는 자동사가 지칭하는 동작의 속성 

은 영사나 형용사가 지칭하는 상태의 속성과 다르다는 것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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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Pi, Pj는 역시 vergletschern, erlahmen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 절에서 우리는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기저동사로서의 전철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하고 자동사인 경우를 다시금 어간이 자동사인 경우와 어간이 명 

사 혹은 동사인 경우로 나누어 이들 동사들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에 있어서 논 

항이 갖게 되는 시간적인 속성을 논의하여 보았다. 이러한 논항의 시간적인 속 

성은 논항을 취하는 동사의 명사화 가능성과 문법성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 

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절에서 명사화에 따른 논항의 속성과 이 

속성의 변화를 기술할 것이다 

4. 명사화에 참여하는 논항의 시간적 속성 

앞 절에서 제시한 명사나 형용사를 어간으로 하는 전철 자동사들은 모두가 

명사화의 가능성을 보인 동사들이다. 또한 이들 전철동사들의 논항은 어간인 

명사나 형용사가 지칭하는 결과상태를 자신의 시간적인 변화의 속성으로 갖게 

되는 것을 보았다， 이 절에서는 기저동사의 명사화로 인해 논항 혹은 논항의 

속성이 어떤 변화를 겪는 가를 고찰함으로써 체계적인 영사화의 의미기숲을 시 

도하려고 한다. 먼저 어휘항목 erglimmen, vergletschern, erlahmen으로부터 명 

사화 된 다음의 예들을 가지고 시간축 상에서 그 의미를 기술하여 보자. 

(27) a. Das Tageslicht erglomm. 

b. *Erglimmung des Tageslicht 

(28) a. Der Berg vergletschert. 

b. Vergletscherung des Bergs 

(29) a. Der Aπn erlahmte. 

b. Erlahmung des Arn1S 

사태변화를 지칭하는 전철 자동사 erglimmen으로부터의 명사화 Erglim 

mung이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문볍적이고 vergletschern, erlahmen으로부 

터의 명사화 Vergletscherung, Erlahmung이 (28b), (29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법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기저 

통사의 시 간적 인 속성 과 조어 어 미 -ung에 의 한 명사화의 조합에 서 찾아야만 

된다 다시금 erglimmen, vergletschern, erlahmen과 이들로부터 유도된 문법적 

이거나 혹은 비문법적인 Vergletscherung , Erlahmung과 'Erglimmung의 시간 

적인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예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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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 'Das Tageslicht erglomrn eine Stunde lang. 

b. 'Die Erglimrnung des Tageslicht dauerte eine Stunde lang 

c. 'Es dauerte eine Stunde bis zur Erglimrnung des Tageslich t. 

d. ‘Die Erglimrnung des Tageslicht begann vor einer Stunde und jetzt 

glimrnt es vollständig 

(31) a. *Der Berg vergletscherte zweitausend ]ahre lang 

b. Die Vergletscherung des Berges dauerte zweitausend ]ahre 

C ‘ Es dauerte zweitausend ]ahre bis zur Vergletscherung des Bergs 

d. Die Vergletscherung des Bergs beg와m vor zweitausend ]ahren und 

jetzt ist er vollständig zu einem Gletscher geworden 

(32) a. 'Der Arm erlahmte zwei Tage lang 

b. 'Die Erlahmung des Arms dauerte zwei Tage lang. 

c. Es dauerte zwei Tage bis zur Erlahmung des Arms 

d. Die Erlahmung des Arms begann vor zwei Tagen und jetzt ist er 

vollständig 1따1m geworden. 

앞 절 에 서 논의 한 바와 같이 ergIimrnen, vergletschem, erlahmen 등은 지 속 

성 시간부사와 결합할 경우 비문법적이 된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문법상의 구 

분은 명사화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Erglirnmung이 지속성 시간부사에 의해 수 

식을 받는 dauem과 같은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고 (32b), 이 명사에 의해 지 

칭되는 시간구간을 간접적이나마 확정할 수 있는 어떠한 통사적 환경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Verg letscherung은 지속성 동사 dauem의 주어가 될 수 있으 

며， 시간구간을 간접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Es daueπ ... bis zur ... 와 같은 특 

정한 통사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Erlahmung의 경우는 dauem의 주어가 될 

수 없지만 이 명사가 지칭하는 사건변화가 특정한 시간구간을 허용한다는 사실 

을 (32c，d)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기저동사와는 달리 -ung-후철에 의한 명사화의 경우 이 영 

사화가 지칭하는 특정한 시간구간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주어 진다. 

정의 1: 조어어미 -ung은 기저동사가 지칭하는 추상적인 사태변화의 시간 

구간을 통사적으로 가시화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앞 절에서 논의된 vergletschem, erarbeiten 이 지칭하는 

사태의 추상적인 시간구간은 ung-조어에 의해 시간축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구간으로 된다. 이제 (9) , (13)에 제시된 vergletschem, erla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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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태변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자 

(33) vergletschenνérlahmen 

-tl ........................ ti ............................ tn---
-ψ -rpi rpn 

rp = Gletscher(x)/l삶1m(x) 

점선 . 으로 표시된 추상적 시간구간은 -ung 조어에 의해 명사화되연 가시 

적인 사태변화의 시간구간을 얻게된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내 

보자. 

(34) 

[ tll. tln] [til . tiJ 

[-rp. rp] [-rp. ψ ] 

gl gi 

rp = Gletscher(x}끼ahm(x) 

tn 

[tnl. tnn] 

[ ψ . rp] 

gn 

도표 (34)는 초기상태의 하위시간구간 t l , 변화과정의 하위시간구간 ti , 그리고 

결과상태의 시간구간 tn 모두에서 -ψ 에서 ψl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특이한 구 

조를 보인다 이러한 기술의 타당성은 Garey (1 957) , Kenny(1963) , Dowty(1979) 

등에 의한 지속성동사의 시간성에 관한 이론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 즉 어떤 

사태가 t 라는 시간구간에서 지속성 술어동사의 속성으로 표현되면 이 사태는 

t의 모든 하위시간 구간 t' (t ’ Et)에서 동일한 지속성 술어동사의 속성으로 표 

현된다 예를 들어 떠nzen(x)라는 사태가 한시간 동안 지속되었다연， 이 한시간 

이라는 시간구간 내의 모든 하위시간 구간에서 x는 tanzen하는 속성을 갖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한 방법으로 일정 시간구간 내에서 어떤 대상 x가 

Gletscher가 되는 속성을 갖거나 또는 lahm이 지칭하는 속성을 갖는다면 이러 

한 사태변화의 과정은 전 시간구간의 매 하위시간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7 이는 대상 x자체가 변화를 겪는다고 보기보다 x의 속성이 매 

하위 시간구간에서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tl이라는 하위시간 구 

간은 다시금 시정 tll에서부터 tln 까지의 시간구간으로서 이 시간구간에서 x의 

속성인 P1가 Gletscher가 아니다가 Gletscher가 되는 활동이 반복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 시간구간에 결쳐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의 x는 Berg를 지시하는 대상논항이다) 

7 이 러 한 직관은 모국어화자로서 R. Dietrich{Universität Humboldt), W. Klein{Max 
Plank Institut für Psycholinguistik), E. l..ang{Universität Humboldt) 동에 근거 한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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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Vergletscherung' : = gVergletscherung(tl) + gVergletscherung(t) 

+ ... + gVergletscherung(tn) 

gVergletscherung(tl): -Gletscher(Pl(x). tl) --> Gletscher(P1(x). tl) 

gVergletscherung(ti): -Gletscherm(x). ti) --> Gletscher(Pi(x). ι) 

g Vergletscherung( tn): -Gletscher(P n(X). tn) - - > Gletscher(P n(X). tn) 

만일 Pi가 하위 시간구간 L에서 대상 논항 x 가 갖는 속성 - 예를 들어 산의 

표연부분 - 이라고 할 때 Verg letscherung의 의미는 함수 fi의 총화로 기술된 

다. 이 함수는 일정한 시간구간 t에서 산의 표연들이 점차 얼음으로 엎여가는 

Vergletscherung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함수에 의한 의미 

기술은 erglimmen의 명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rglimmen으로부터의 명사화 

‘Erglimmung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다음의 함수관계로부터 설명된다. 

(36) gErglimmung(tl) : -glimmen(Pl(x). tl) --> glimmen(P1(x). tl) 

gErglimmung(ti) : glimmen(Pi(x). ti) --> glimmen(Pi(x). ti) 

gErglimmung(tn) : glimmen(Pn(X). tn) --> glimmen(Pn(x). tn) 

'Erglimmung의 경우 초기상태의 함수 fl를 제외하고 fi ... fn은 어떠한 사태 

의 변화를 지칭하는 함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ung-조어에 의한 명사화가 

erglimm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을 가시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 I 에 위배되어 비문법적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정의 I 에 따라 조어어미 -ung-에 의한 명사화가 

V erg letscherung을 문법적인 명사로 그리고 Erglimmung을 비문법적인 명사로 

기숲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Erlahmung이 문법적이지만 이 명사를 비문법적 

으로 만드는 (32b)를 보자 명사구 Erlahmung des Anns의 의미기술을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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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gErlahrnung(tl): -lahrn(P1(x) , tl) --> lahrn(PI(x) , tl) 

gErlahrnung(tl) : -ll마JJ71(P; (X) ， tj) --> 1，이JJ71(Pj (X) ， t;) 

gErlahmung(tn)’ -lahrn(Pn(x) , tn) --> lahrn(Pn(x) , tn) 

도표 (37)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위 시간구간 tj를 논항으로 취하는 

erglimmen의 함수에 문제 가 있는 것 이 아니 라 이 하위 시 간구간에 해 당하는 

사태변화를 겪는 대상 x의 속성들이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다 우리 

는 ‘팔이 마비되다’라는 사태가 일정한 시간경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 

다. 그러나 이 사태를 ‘팔’이라는 대상의 개별적인 부분이 매 하위 시간구간에 

서 차례대로 마비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는 erblinden 

‘눈이 벌어지다’， erstarren ‘옴이 경직되다’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ung-조어에 의해 사태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이 확보되더라도 이 시간 

구간 t의 매 하위 시간구간 tj 에서 사태변화를 겪는 대상의 속성이 동질 

(homogen)의 속성 Pj로 분할되지 않을 경우 ung-조어의 의미는 tj를 논항으로 

하는 함수 값으로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태의 지속을 시간적으로 한정하는 

시간부사， 부가어적인 시간 형용사에 의해 수식을 받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의 명사화에 관련된 대상논항의 속성을 기술하는 정의를 줄 

수 있다 

(38) 정의 II: 

만일 명사화에 참여하는 대상논항의 속성이 동질의 속성으로 분할될 수 

없다면 이 명사화는 지속성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으며 시간부사， 시간 

형용사에 의해서도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정의 II에 의해 많은 -ung 조어들， 예를 들어 Erblindung, Erbleichung, 

Ergrauung, Ergrünung , Erhärtung, Erheiterung, Erkrankung , Ermattung, 

Ell11üdung, Eπötung， Erstarkung , Erstarrung , Erwachung , Erweichung 등 과 

같은 er-전철동사로부터 유도왼 명사， Verarmung, Verblassung, Verbleichung , 

Vereinsamung , Verödung , Verrohung, Verweiblichung , Verweltlichung, 

Verstummung 등과 같은 ver 전철통사로부터 유도된 명사， Abblassung, 

Abkühlung, Abmagerung, Abmattung , Abstumpfung 등과 같은 ab-전철통사 

로부터 유도된 명 사 및 Ausbleichung , AusgäfUng, Ausheilung , Auskühlung, 

Ausödung , Ausreifung , Austrockung 등으로부터 유도된 명사들이 지속성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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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나타날 수가 없고 동시에 특정한 시간구간을 한정하는 시간부사나 부 

가어적으로 사용된 시간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동사로부터의 명사화에 있어서 논항의 속성이 어떻게 기 

저동사가 지칭하는 사태변화에 대응하는가를 고찰하여 보았다.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저동사는 독일어에서는 전철동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사태변 

화는 우리의 직관과는 반대로 특정한 시간구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점으로 나타날 뿐 구체적인 시간구간을 통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따라 

서 사태변화를 지칭하는 전철동사의 어간이 자동사인 경우와 명사 혹은 형용사 

인 경우 전자의 사태변화는 결과상태의 사태와 일치하고 후자의 사태변화는 초 

기상태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초기상태， 변화 결과상 

태를 전철동사가 특정한 시간구간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 값으로 정하였으며 

이 함수 값의 총화가 전철동사의 의미로서 제시되었다. 전철동사가 지칭하는 

추상적인 시간구간은 조어어미 -ung에 의해 명사화 될 경우 지속성 동사나， 시 

간구간을 한계 짖는 시간부사， 부가어적으로 사용되는 시간 형용사에 의해 가 

시적인 시간구간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가시적인 시간구간을 하위 구분할 

경우 대상의미역을 갖는 명사화의 논항은 매 하위 시간구간에서 자신의 속성들 

이 기 저동사가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그대로 겪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렇게 논항의 속성들을 하위 시간구간에서 일어나는 사태변화에 따라 분해할 수 

있을 경우 우리는 해당 명사화가 지속성 동사， 지속성 시간부사 및 부가어적인 

시긴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논항의 속성을 분해 

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영사화가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기술할 수가 없고 다만 

그 결과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로서 독일 전통문법에서 제시되었던 명사화 

에 있어서의 변화 (= Nom.ina actioni s)와 결과 (= Nom.ina acti )가 이론적으로 

타당하게 설명될 수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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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mporal Properties of the Arguments in 
the German Nominalization 

Soo-song Shin 

Thi s paper treats the temporal properties of the arguments which undergo 

the changes denoted by the base verbs in the process of German 

nominali zation. The base verbs denoting the changes of the state of affairs 

are veη often the prefix verbs. Syntactically they do not denote any 

specific time intervals and appear just as points of time, which is certainly 

against our intuition. Thus some vi11ual intenrals are established in order to 

encompass the changes of state of affairs indicated by the base verbs 

These virtual inteπal s become real intervals through the nominalization 

processes, especially the nominalizing with the suffix -ung. The 미ange 

from the virtual intervals to the real intervals could be easily verified by 

the possibili ty of syntactic modifications, for instances, modification of the 

-ung- nominals by the durative temporal adverbi als, attributive (durati ve) 

temporal adjectives, and the combinations with the durative predicates 

There are many base verbs that allow the deri vation of - ung-nominals but 

never allow the syntactic modification of - ung-nominals by durati ve 

temporal adverbs or adjecti ves. This fact is due to the assumption that the 

properties of the arguments are not changed properly by the processes or 

actions of the base verbs. 1n this case the - ung- nominals denote on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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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J ts of the changes denoted by the base verbs. Thus the theory of the 

nominalization developed in this paper explains the phenomena of the 

Nomen actionis and Nomen acti in the traclitional Gem1an grammar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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